
떨어지면 
100% 사망! 
달비계 작업, 확 바꿔~



건설현장의 

마감공정이나 유지보수, 

유리창 청소에 주로 

활용되는 달비계



달비계 작업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100%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작업자가 

작업대에 안착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달비계작업의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달비계 

사용의 문제점을 

분석해보았다.



우선 떨어짐을 방지할  

수직구명줄 설치와 안전대 착용이 

필수인데 이들의 미사용으로 

인한 재해 발생률이 높았다. 

안전대

수직구명줄



또한 작업로프가 

풀어지거나 끊어져서 

발생하는 사고나 

고정점 결손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아 이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했다.



작업대 앞뒤에 보호벨트를 설치하고, 

매듭 대신 연결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및 로프 대신 벨트를 사용하는  

등 현행 달비계의 안전성을 보완한  

시제품을 제작했다.

◀ 달비계 설비 개선 모델(안)



시제품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달비계 작업업체들의 영세함을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같은 적극적 재정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달비계 장비, 작업사전계획, 안전교육, 

관리사항에 대한 안전계획을 

발주자의 주요 책무로 규정화해 

보다 안전한 작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달비계 작업의 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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